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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프로젝트개요 

 

1. 프로젝트명 

세계 속의 한국,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 

2. 목적 및 목표 

한국 역사에 대한 각국의 시각 교환 

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시각 교환 

서울 밖 한국 탐방통한 다양성 찾기 

3. 일시 

2004. 08. 15 ~ 2004. 08. 18 

4. 장소 

충남 공주, 충북 안면도, 서울 대학로 

5. 프로젝트 대상 및 참가자 명단(이름, 국적, 나이, 소속) 

김정은 / 한국 / 21 / 이화여자대학교 

김지인 / 한국 / 21 / 이화여자대학교 

김은주 / 한국 / 23 / 이화여자대학교 

이은아 / 한국 / 21 / 이화여자대학교 

이기철 / 재일교포 / 21 / Doshisha University 

Hitomi Ito / 일본 / 21 / Doshisha University 

Motoaki Sakai / 일본 / 22 / Aoyama Gakuin University 

Thomas Kwon / 미국 / 20 / State University of New York, Stony Brook 

Yung Whi / 재미교포 / 21 / Wittenberg University 

Helen Hwang / 미국 / 24 /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

 

 

Ⅱ. 프로젝트 내용 

날 짜 프로젝트 

내용 

장 소 대상 및 

참가자 

비고 

08. 16. 토론  공주 갑사  팀 전원 1. 한국에 오기 전에 들었던 

한국의 이미지 

2.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나



 

라는 어떤 모습인가? 

3. 본국에서 배웠던 한국에 

관한 지식 

4. 한국과 관련한 자신의 진

로 

5. 한국의 미래에 관하여 – 

북한과 통일 문제 

6. 10년 후 한국의 모습은 어

떨까? 

08. 17. 토론 안면도 팀 전원 한국, 일본, 미국 대학생의 문

화 

08. 18. 토론 서울  

대학로 

팀 전원 1. 여행을 갔다 온 소감과 좋

았던 점, 나빴던 점 이야기 하

기 

2. 한국 오기 전, 서울에서 살

아보고 나서, 여행을 갔다 와

서 느꼈던 한국의 이미지 

 

Ⅲ. 프로젝트 평가 

- 프로젝트 참가자(팀원, 참가자 등)들의 평가 및 소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. 

 

  ▲ 김지인 

지방 소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불편했었다. 사전 답사가 필요했음

을 느낀다.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서로 감싸주던 팀원들에게 고맙다. 첫 번

째 토론은 서로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고 결론도 재미있게 났었다. 두 번째 토론은 

많이 힘들었었는데,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무사히 마치게 되어 다행이

라 생각한다. 

 

 ▲ 김정은 

3박 4일의 긴 여행을 잘 끝냈다.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이야기 할 시간이 

있어서 감사한다. 스트레스도 받고 몸은 피곤했지만 잘 먹고 왔다. 안면도까지 가

서 날씨 때문에 해수욕을 못한 것이 아쉽다. 

 

 ▲ Helen Hwang 

 토론하면서 많이 배웠다.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토론할 기회

가 없었으나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.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주어서 고



 

맙다. 보람있었다. 

 

 ▲ Thomas Kwon 

 시간이 모자라 여행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. 

다른 이들을 위해 레포트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, 우리가 이번 여름에 그 곳에 있

었고 우리가 그 곳에서 느낀 것이 소중했다는 느낌이 든다. 하지만 상대방이 말할 

때, 특히 토론할 때 한국어가 잘 안되어서 너무 힘들었다. 술어는 알아듣더라도 주

어를 알아듣기가 힘들다. 여기 있는 외국인들은 다들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지만 

그래도 서로들 잘못 듣고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토론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도 

있었다고 본다.  

 

 ▲ Hitomi Ito 

 본인이 한국말을 더 잘 했으면 더 재미있게 보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

이 든다. 공부를 많이 했다. 한국 사람, 미국 사람,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

달라서 많이 배웠다. 

 

▲ 이기철 

여행은 많이 피곤했다. 하지만 정말 추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다. 다른 

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좋았다. 장래에 

좀 더 국제적인 인간이 되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, 자기 발상의 힌트

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 다는 것을 깨달았다. 

 

▲ 이은아 

여행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. 가기 전에 더 시간을 투자해

서 목적지에서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야 했다. 하지만 친구들과의 우정이 

그 점을 메꾸어준 것 같다. 우리를 국적별로 나누어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

개개인의 개성이 한껏 드러난 여행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. 

 

▲ Yung Whi 

본인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았는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

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. 일본이 나쁘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탓에 일

본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. 하지만 다니다 보니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

생각이 들었다. 나쁜 과거가 있지만 미래를 위해 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.   

 

▲ Motoaki Sakai 

아무 것도 모르고 참석했으나 참 좋았다. 멤버들도 똑똑하고 재미있었다. 



 

토론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, 사람들이 마

음을 열고 이야기 해보니 무엇인가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. 자기가 모르는 점

을 많이 깨달았다. 토론보다 많이 놀았다는 생각이 든다. 그래서 사실 더 좋다.  

 

▲ 김은주 

첫 날 다섯 시간 동안 등산한 것이 너무 힘들었다. 하지만 서로 이끌어주

고 도와주는 모습이 좋았다. 국경을 떠나 젊은 세대들이 모여 함께한 점이 흥미롭

다. 우리가 토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첫 토론 후 모두들 생

각을 깊게 하는 대학생임을 깨달았다. 우리가 갔다 온 이 토론 여행이 어떤 방식, 

강도라도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된다. 다음 이사진들께 감사한다. 

그리고 제안이 있다면 다음 세대 제단 쪽에서 대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토론하고 싶

다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주제와 연관이 있는 전문가 집단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

회를 갖게 해 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.  

 

- 어떤 평가방법(예: 내부 평가, 참가자 설문조사, 참가자와의 인터뷰, 모니터링, 등)

을 통해 프로젝트의 반응도를 측정하였는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.  

 

여행이 끝나는 날 (2004. 08.18) 서울 대학로의 한 카페에 모여 각자의 여행 소감

을 밝히며 내부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. 이 과정은 캠코더와 문서로 동시에 기

록되었으며 위에 기술한 내용은 문서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.  

 


